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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서 키운 ‘트리티케일’, 한우 사료로 적합한지 살핀다

 - 농업기술원·서귀포시 축협, 15일 협약… 3년간 매년 10㏊ 규모 

현장 실증 -

❏ 제주에서 재배한 트리티케일을 한우에게 먹여 사료로 활용할 

수 있는지 살핀다. 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 축협은 농가 보급

을 위한 현장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.

 ❍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과 서귀포시 축산업

협동조합(조합장 김용관)은 15일 농업기술원에서 트리티케일 

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❏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배해 만든 겨울철 사료작물이다. 

이번에 실증하는 ‘한영’ 품종은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, 

땅에 물기가 많아도 비교적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.

 ❍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‘한영’ 품종을 선

발하고 1㏊에서 종자 생산을 실증했다. 올해는 종자용 0.4㏊

와 사료용 7㏊ 등 총 7.4㏊에서 실증을 진행했다.

 ❍ 현장평가에서 축산농가들은 트리티케일의 생육과 생산량, 사

료로서의 가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 트리티케일 공급

을 늘리고 실증을 이어가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.

❏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3년간 연간 10㏊ 규모로 트

리티케일 생산과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. 

 ❍ 농업기술원은 시험에 필요한 종자를 지원하고 재배 방법을 

지도한다. 서귀포시축협은 재배지를 선정·관리하고, 생산한 



사료를 한우에게 먹여 체중과 육질 등을 평가한다.

 ❍ 두 기관은 매년 한 차례 현장평가회를 열어 재배와 한우 사

료 활용 결과를 농가와 공유하고, 이를 토대로 보급을 확대

할 방침이다.

❏ 김용관 서귀포시 축협 조합장은 “제주에 적합한 사료작물로 

자리 잡으려면 축산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

한다”며 “한우에게 먹였을 때의 결과를 꼼꼼히 살펴 축산농

가의 안정적인 사료 확보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

❏ 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“맥주보리 재배농가에는 새로

운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, 축산농가에는 안정적

인 사료 생산과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연구와 기

술 지원을 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
